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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Career

현대자동차

제어프로세스개발팀/책임연구원 

•2010~현재	 제어프로세스개발팀

•2009~2010	 엔진 제어시스템 개발

•2003~2009	 디젤엔진 성능 개발

•2099~2003	 항공기 추진계통 개발

2011년 최초로 공표된 기능안전 국제표준은(ISO-26262) 차량 단위의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 전장품질 

확보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 관리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는 본 표준의 국제적인 제/개정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

고 있으며, 국내/외 협력사와 함께 기능안전 국제표준을 실질적인 전장 시스템 개발 체계화 및 개발 도구화 하는 작업을 지속

하고 있다.  신형 싼타페 이후 양산되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전 차량은 기능안전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개발 완료 되었

거나 개발 중에 있다.

기능안전을 차량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OEM 내부의 프로세스, 설계, 평가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더하여 

협력사의 개발 체계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차는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과제를 통하여, 동사 

차량 및 전자 제어 개발 현황에 부합하는 표준 절차, 엔지니어링 가이드, 개발 템플릿,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 중이

며 관련한 기능안전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2018년 개정된 2nd Edition은 이미 개발 체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ADAS 및 AD 

차량을 위한 SOTIF 표준에 대응한 프로세스, 방법론 개발 및 내부적인 업무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본 발표를 통해 현대차의 기능안전 대응 제어개발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차량 각분야 개발 전문가들의 프로

세스 및 기술 관점에서 향후 제어개발 체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한다.

기능안전 적용 차량 제어개발 현황

강연 2 10:00 ~ 10:20

●발표초록

●발표 주제


